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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場)으로 가는 길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선택론, E-mail: haengbum@pusan.ac.kr)

Ⅰ
‘스카버러 장터’(Scarborough Fair)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그

러나 당신은 그곳에 직접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웃이 그 장

터에서 팔기 위해 들고 나가는 파슬리, 세이지, 로즈메리, 타임 등

의 야생초들에게 은밀한 부탁을 한다. 이런 야생초들이 팔리는 계

절이라면 아마도 요즘 같은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으리라. 그 야생

초에게 스카버러에 있는 자신의 옛 연인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한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고운 모시로 셔츠

를 만들어 달라는 소식을 전해 달라고. 그 옷에 바느질 자국이나 

이음새 자국이 없다면 그건 하늘이 점지해 준 연분일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꼭 맞는 모시 셔츠를 만듦은 옷을 지어 주는 사람, 곧 

‘배필’이 됨을 증명함과 같다. 동양에 사는 우리 또한 견우(牽牛)

의 연인을 옷 짓는 여자, 즉 직녀(織女)라 부름에 친숙해 있고 이

음매 없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옷을 귀하게 여겼다.

스카버러(Scarborough)는 영국 중부의 실존 도시이다. 그 도시의 

어원을 바이킹족의 복잡한 이름을 따지지 말고 글자 그대로 상흔

(scar)을 지닌 지역쯤으로 임의로 그려 보자. 헨리 3세는 1253년(1

월 22일) 칙령을 내려 그 주민들이 매년 약 45일간(8월 15일 ~ 9월 

29일)까지 시장을 열어도 된다고 허락했다.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

으로 긴 기간을 허락받은 시장이었고, 영국 전역은 물론 스칸디나

비아 지역 및 비잔틴 제국도 여기까지 장사를 하러 왔다. 이 자유로

운 시장에 관한 로망은 구전 노래 ‘Scarborough Fair’로 남았고 현

대에 사이먼과 가펑클(Simon & Garfunkel)의 듀엣 화음으로 널리 

유명해졌다. 스카버러 시장은 5백년을 이어오다 세금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시장들이 나타나자 경쟁을 버티

지 못해 결국 1788년 사라진다. 자유 시장은 경쟁을 안고 감이 불가

피하니. 거기서는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해(解)’는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새로운 조절을 찾아가는 적응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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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카버러 시장이 사라지기 약 백 년 전쯤 청나라 전성기인 1685

년 중국 강희제(康熙帝)는 광조우 등에 세관을 설치한다. 이때 독

점무역상이자 동시에 관세 수납을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광조우 

13행』이 탄생한다.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교역을 독점하는 특

혜업체이고 지대추구(rent-seeking)의 생생한 예이다. 『광조우 

13행』 중 가장 유명한 업체가 이화행(怡和行)이고, 그 대표는 광

조우 상인 오병감(伍秉鑒, 1769~1843년)이었다. 스카버러 시장

과는 달리 국가 권력이 보호해주는 오병감에겐 아무런 경쟁자가 

없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지난 천년 간 역사에 나

타난 거부(巨富) 50인 중 한 명이었다. 한때 오병감 집안의 보유 

현금은 2천 600만 은원(銀元)으로 청나라 연간 세입의 절반이었

다. 그 시기 미국 최대 부자의 자산은 700만 은원에 불과했다. 오

병감은 뇌물로 벼슬을 샀고 정부 관료들도 헌납(獻納)이란 명분

으로만 그에게서 모두 500만 은원 이상을 수탈(收奪)했는데, 이

는 1773~1835년 간의 공식 기록만 본 것이다. 정치권력과 결합

한 시장독점 업체의 특권(特權)은 이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도 인

류사 중 최대 거부를 만들어 내었다.

이 이야기는 중국만의 역사는 아니다. 오병감은 자신의 밑에서 8

년을 양자로 일을 배우던 미국인 ‘점원’을 총애했다. 그가 미국으

로 귀국할 때 그에게 거액을 쥐어 준다. 그 점원은 귀국하여 미국 

철도 사업에 투자해 최대 부호가 된 존 머리 포브스였다. 금력(金

力)을 장악한 거대 독점 자본가 존 머리 포브스는 지식과 예술 영

역까지 손을 뻗쳤다. 그는 저명한 초월주의 사상가 랠프 왈도 에

머슨과 2대에 걸쳐 혼 맥을 맺어 포브스 집안과 에머슨 집안은 겹

사돈이 된다. 존 머리 포브스의 사촌으로 중국에서 종자 및 아편 

사업을 하던 사람이 프랜시스 블랙웰이다. 2004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지 W. 부시(아들)에게 패한 존 포브

스 케리 상원의원은 모계로 보면 프랜시스 블랙웰 포브스의 5대

손이다. 미국의 이 명문 포브스 가문 발흥의 원천이 청나라의 독

점적 지대추구업자 오병감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이중톈(易中天) 교수는 “베이징은 성(城)이요, 상하이는 

탄(灘)이며, 광저우는 시(市)”라고 도시의 성품을 규정했다. 이들 

도시는 각각 나라를 다스리는 도시(城), 물길로 연결된 소통의 도

시(灘), 장사하는 도시(市)란 뜻이다. 하필이면 시장의 도시 광조

우에서 중국 역사가 바뀐 것이 “아편전쟁”이다. 아편전쟁의 한 의

미는 독점무역권을 부여받은 중국 길드조합과 청국 왕실과 맺은 

지대 연합(rent coalition)이 자유 무역주의에 패배한 사건이다. 

그 패전 후 영국-중국 간 난징조약으로 독점무역권이 사라지자 

마침내 찬란했던 『광조우 13행』은 1843년에 마침내 막을 내린

 [오병감의 초상화]

 [광동 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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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조우 13행』의 무역 독점권이 사라지면서 오병감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및 상납의 떡을 챙기던 청 황

실도 붕괴했다. 오병감은 아편전쟁 패전 후 떠안게 된 청의 배상

금 2100만 은원 중 100만 은원을 부담하고는 매국노와 애국자란 

이름을 동시에 받고 사망하였다.  

아편전쟁으로 청(淸)의 고루한 국가 질서가 붕괴된 후 중화민국

과 중공의 두 체제로 분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또 중공 내부로는 

조악한 공산주의 실험으로 치명적 경제 실패들을 낳았지만 뒤늦

게 궤도를 수정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편

전쟁은 중국에게 준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다. 수 천년 중국 역사

에서 처음으로 기아를 면하게 된 것은 황제의 선정(善政)이 아니

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주의도 아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그토록 경멸하고 파괴하려 했던 “시장경제”가 그것을 이룩했다. 

인류 역사상 자유 시장경제로 구조 받은 기아민이 가장 많은 나라

가 중국이다. 국가권력과 결탁한 거대 국가독점 무역이 자유무역

을 원하는 무역상들에 의해 붕괴된 것이 ‘아편전쟁(阿片戰爭)’이

었다. 좀 비약한다면, 수많은 스카버러의 여러 작은 장사치들이 

인류 역사상 최대 거부 한 명을 낳은 중국의 거대 지대추구 연합

체를 무너뜨린 것이다. 중국이 만약 영국에게 패하지 않았더라면 

청나라의 거대 지대 연합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독점업

체와 황실만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불행한 시절은 더 오래 지속되

었을 것이다. 아편전쟁 패배는 중국의 긴 역사에서 뜻밖의 축복이

었다. 최대 부국의 하나인 홍콩을 낳았고, 동시에 중국의 개방에 

대한 실습을 보여주었다. 

Ⅲ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조건에는 어떤 ‘제도’(制度)가 필수적이

다. 사유재산권 및 법의 지배는 가장 주요한 제도 요소들이

다. 그러나 우리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로 제도

(institution)의 의미를 재해석한다면 시장경제는 그런 ‘공식적 제

도’ 외에 ‘비공식적인 제도’ 요소들도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문화(culture), 곧 “가치에 대한 공유된 인식” 말이다. 막스 웨버

(Max Weber)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기독교 개신교도의 신앙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나타났음을 연역

하였다. 맥클로스키(Deidre McCloskey)에 의하면 “부르주아의 

미덕”(bourgeois virtues)이라는 요소 없이는 자본주의는 작동하

지 않는다. 공식적 제도 외에 “문화”(文化)라는 ‘공유된 의식’ 요

소까지 요구된다는 것은 시장경제란 단지 기계의 작동 절차가 아

니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교호(交互)하는 역동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은, 사유재산권 제도 및 법의 지배라는 공식적 제도

조차도 이 문화적 요소 없이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적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경제가 상호 약탈로 이어지

지 않고 ‘호혜의 거래제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 본유의 시

기(envy)라는 치명적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개신교도의 윤리나 부르주와의 덕성(德性)을 통해서 가능

하였다. 반대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는 나보다 더 뛰어난 타인에 

대한 시기 때문에 평등화(平等化)로 인간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

동체 속 개인들은 재산의 개인별 축적을 그만두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에 동의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개인주의(individualism)

라는 믿음 체계가 필수적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쇼왝(Helmut 

Schoeck)은 기독교 윤리가 인간의 본능인 ‘시기’를 없애기보다

는 그걸 억제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 앞의 모두가 존귀한 ‘독립적 자아’라고 보는 기

독교가 “개인주의를 발명”했다. 요컨대, 시장경제의 발전에는 공

식적 제도 외에 ‘개인’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5천 

혹은 1만년의 인류 역사에서 형성된 원시적 공동체주의 유전자

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이 그 본유의 시기심(猜忌心)을 다 버리라

는 도달 불가한 윤리를 강요받기보다는 시기심을 도덕적으로 절

제하면서 동시에 “나”라는 ‘개인’의 가치를 확신하는 순간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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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바뀌었다. ‘개인의 발명’은 그 어떤 요소보다 시장경제

의 확립에 결정적 요소였다.  

개인은 서구 자유주의의 뿌리이다. “개인의 발명”은 시장경제로 

결코 끝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를 낳는

다. 그래서 사이든탑(Larry Sidentop)은 “개인”이야말로 곧 ‘자유

주의(liberalism)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전개한다. 스카

버러 시장은 500년쯤 버티다 경쟁에 패(敗)해서 사라졌지만 그게 

사라지기 직전, 인류 역사상 시장경제 원리를 최초로 가장 체계적

으로 묘사한 한 스코틀랜드 철학자가 이를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라 불렀음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직시했기 때문이다. 커

먼로(common law) 체제 아래서 유독 시장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었음은 이를 명증(明證)한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정치와 경

제가 별개의 질서가 아니라 곧 시장경제가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라는 것이다. 남이 시장에 가면 거름이라도 지고 따라감은 흉이 

아니다. 언뜻 보아 그런 속되고도 위대한 의식 때문에 불과 몇 세

기 만에 경제 및 정치의 혁명적 진보를 이룩한 것이다. 

Ⅳ
시장을 정치로 구속함은 역사 발전의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

이다. 오히려 시장은 잠시 정치에 눌리는 듯하나 결국엔 정치 및 

정치인조차 스카버러 장터에서 거래되게 만든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 및 정치인을 ‘나쁜 재화’로, 그 반대 경우를 

‘좋은 재화’로 거래되도록 한다. 나쁜 정치인일수록 시장 억압에 

기를 쓰는 이유는 거기서 자신들이 열등재(劣等財)임을 알기 때

문이다. 칙령으로 스카버러 시장을 열게 만든 헨리 3세든, 초기의 

국가중심적 자원배분으로 출발했으되 결국 ‘시장경제의 틀’을 놓

은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든 결국 

‘시장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 투박한 진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명하다. 스카

버러 시장으로 가는 자는 돈과 연인을 얻되, 그 시장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는 자는 빈곤과 고독을 얻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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